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뤼후이

● 중국 에세이스트

● 저서: <모든 것은 가장 좋은 계획이다>, <이 세상이 너를 몰래 사랑하고 있어> 등

새로 출발하기

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쉬지 않는 태도는 존경할 만하지

만 가장 이상적인 결론은 아니다. 끝까지 해보겠다는 정신이 지나

치면 고집이 되며 모든 어려움을 가중시켜 스스로 옭아매서 빠져

나올 수 없게 만든다. 새로 출발하는 것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니

다. 자성한 후에 이뤄지는 더욱 성숙한 선택이다. 

넘어진 사람 중 일부는 그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니며, 넘어진 이유

와 그 길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에 대해 잘 알고 있다. 잘못된 방향

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을 반복할 뿐이다. 굴욕스럽게 실패했더라

도 다른 길을 새로 걷다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. 그것이 막다른 

길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보다 훨씬 낫다. 반드시 넘어진 그 자리에

서 일어나라는 법은 없다. 그것은 허영이 아니며, 자신의 판단에 

따른 선택이다. 

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여 다른 곳에서 다시 일어선다면 마침

내 찬란한 영광을 안고 승전보를 울릴 수 있다. 그때가 되면, 사방

을 가득 메운 꽃과 환호성 속에서 실패를 추억하게 될지도 모른다. 

뤼후이의 <시간이 너를 증명한다> 중에서


